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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

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

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품치는 중국심(中国心)을 그 누구도 개

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

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쫭족, 부이

족, 조선족, 만족, 뚱족, 요족, 바이족, 투쟈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

수족, 와족, 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

족, 다우르족, 무로족, 챵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

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앙족, 보안족, 위구족, 징

족, 따따르족, 두룽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杂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

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

이 서로 교제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

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

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녕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

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여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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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력사

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

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

慕)” 경마에서 운남 시쐉반나 따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

의 지붕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싸르왕전》에서 리강 량

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쫭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

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르

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툴판 포도골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

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둥둥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

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

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

국 56개 민족의 력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

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

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

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

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력사문화발전을 주

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

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

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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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산을 등지고 물을 끼고 사는

유구한 민족——뚱족

우리 나라 서남지역에는 뚱족이라는 유구한 소수민족이 있다. 뚱족은“갱

（更）”이라고 자칭하는데“산골짜기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고월인

（古越人）의 후예로서 비록 본 민족의 문자는 없지만 언어가 있었기에 입과 귀로

전해내려온 이야기와 전설을 통하여 그들만의 특유한 민족문화를 많이 보전하여

왔다.

뚱족은 주로 귀주, 호남과 광서 등 3성（구）에 분포되여있다. 2000년 인구조

사의 통계에 의하면 뚱족의 인구는 약 296만명으로서 귀주성에 가장 많았다. 3

성（구）의 련접지대에 뚱족어로“량몽（梁蒙）”이라고 부르는“운무산（云雾山）”이

있는데 이 산은 3성（구）을 련결하고있기에“3성파（三省坡）”라고도 불리운다. 이

곳은 뚱족의 주요한 집거구이다.

뚱족의 신화중에서 인류의 최초의 선조는“귀파（龟婆）”가 알을 까서 생겨난

송은（松恩）과 송상（松桑）이라고 한다.

뚱족은 어디서 왔는가?

옛날옛적에 네 귀파가 산밑에다 알을 네개 낳았는데 그중 오직 한개만이 온

전하였다. 그 온전한 알이 남자애로 부화되였는데 바로 송은이였다. 귀파 넷은

또 산밑에다 알을 네개 낳았는데 역시 한개만이 온전하였다. 그 온전한 알이 녀자

애로 부화되였는데 바로 송상이였다. 둘은 커서 부부로 되여 자식 열둘을 낳았는

데 그들은 호랑이, 곰, 뱀, 룡, 뢰파（雷婆）, 고양이, 개, 오리, 돼지, 거위와 장량（章

良）, 장매（章妹）이다.

그들중에서 오직 장량과 장매 오누이만이 사람이였다. 그들은 짐승형제들과

살기가 싫어서 한가지 꾀를 생각해내여 형제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무예를 겨루자

고 하였다. 형제자매들이 산기슭에 다 모이자 두 사람은 산에다 불을 질렀다. 산

기슭은 삽시에 짙은 연기에 휩싸이고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다. 형제자매들은 뿔뿔이

도망쳤는데 맹호는 심산속으로, 룡은 강물속으로, 뱀은 땅굴속으로… 들어갔고 뢰파

는 하늘로 올라갔다. 뢰파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원쑤를 갚으리라 맹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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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뢰파가 하늘에서 홍수를 지게 하여 온 대지를 침몰시켰다. 장량과 장

매는 조롱박안에 들어가 피해서야 겨우 살아남았다. 뢰파를 정복하기 위하여 오누

이는 꿀벌을 파견하여 쏘아주게 하고 또 화미조（画眉鸟）를 파견하여 담판을 거쳐

끝내 뢰파가 태양을 내보내여 홍수를 말리우도록 설복하였다. 홍수가 지나간후 하

늘에는 일곱개의 태양이 떠서 대지를 뜨겁게 쬐여주었다. 장량은 또 라영（螺赢）

을 시켜 필요없는 태양들을 없애치우게 하여 인간세상의 평안을 되찾았다.

홍수가 지나가니 대지는 황량하기 그지없었고 어디가도 사람을 찾아볼수가

없었다. 오누이는 새로 집을 짓고 밭을 일구었다. 하지만 눈을 펀히 뜨고 인류가

멸망하는것을 보고만있을수는 없지 않은가. 그리하여 오누이는 각기 자기의 짝을

찾아 결혼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동서남북으로 삼년 륙개월이나 찾아다녔으나 사

람의 그림자도 보지 못하였다.

할수없이 그들은 대나무를 찾아가서 물었다.“대나무야, 세상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 알려줘. 우린 결혼을 해야 한단말이야.”대나무가 말하였다.“홍수가 세상

을 휩쓸어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 너희들끼리만 배필을 무을수 있을것이야.”이 말

에 녀동생은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여 낫을 휘둘러 그 대나무를 찍어버

렸다. 대나무는 사실대로 말했는데도 찍히우고나니 억울해서“짝을 찾지 못하거들

랑 나를 원래대로 이어놓아줘.”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 소나무한테 가서 물었다.“소나무야, 너는 높은 산등성이에 서있으

니 멀리 내다볼수 있을테지? 알려줘, 이 세상 어디에 가면 사람이 있니?”“홍수

가 세상을 휩쓸어가서 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단다. 혼인을 하려거든 너희 오누이

끼리 할수밖에.”이 말에 장매는 또 화가 나서“허튼소리를 하면 너희들을 하나

하나 다 찍어죽일거야!”라고 말하였다. 장량이“그런 말을 하면 못쓴다.”라고 하

니 장매는 얼른 말을 바꾸어“이쪽에서 날아가 저쪽에서 살아날수는 있지.”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후날 소나무는 찍힌 다음에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지 않고 종자

에 의해서만 다른 곳에서 싹틀수 있게 되였다고 한다.

그들은 또 바위한테 물었다.“바위할아버지, 세상 어디에 사람이 또 있나요?

저희들은 결혼을 해야 합니다.”바위가 말했다.“홍수가 지나간후에 사람이라고

는 남은게 없단다. 혼인을 하려거든 너희들끼리 할수밖에 없지.”이 말에 장매는

또 화가 났다. 세상 어디에 오누이끼리 혼인하는 도리가 있단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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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을 번성시키기 위하여 장량은 할수없이 장매에게 혼인을 하자고 하였

다. 장매도 뾰족한 수가 없는지라 이런 일은 하늘의 뜻에 따르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장량에게 동산과 서산의 꼭대기에 두짝의 매돌이 있는데 산밑으로 굴러

내려와서 한데 모이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장량은 이 말을 듣고 아주 난처하

여 가는곳마다 그 방법을 물었다. 하루는 거부기에게 물었다.“동산과 서산에 두

짝의 매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굴러내려와서 한데 모일수 있을가요?”거부기

가 웃으면서 말하였다.“자넨 참 고지식하구만. 자네가 미리 산밑에다 두짝의 매

돌을 한데 모아놓고 다시 산우에 올라가서 매돌을 굴리되 어디로 굴러가든 상관

말고 다만 자네가 한데 모아놓은 매돌이 있는데로 그녀를 데리고 가면 될게 아닌

가.”장량은 그대로 하였다.

장매는 한데 모여있는 매돌을 보고 그것들이 산우에서 굴러내려온것이라는것

을 믿지 않았다. 장매가 거듭 물어보자 장량은 거부기가 알려준 방법이였다고 실

토하였다. 장매는“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것은 제쳐놓고 이번에는 우리 둘이

이 산등성이 주위를 따라 돌면서 뛰여요. 제가 앞에 서고 오빠는 뒤에 서서 뛰다

가 세바퀴를 돈 다음 만약 오빠와 마주치고 저를 잡으면 혼인을 할거예요.”장량

은 할수없이 그 말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들이 산등성이를 돌면서 두바퀴나 뛰였으나 장량은 아직도 장매의 뒤에서

뛰고있었다. 거부기가 길옆에서 보고있다가 다급히 소리쳤다.“돌아서서 뛰게, 돌

아서서 뛰라니까!”장량이 문득 깨닫고 돌아서서 뛰였다. 얼마 안가서 장양은 장

매와 마주치고 그녀를 붙잡았다. 이렇게 되자 장매도 할말이 없게 되였다. 그후

에 장매는 이번에도 역시 거부기의 꾀였다는것을 알아차리고 장량이 없는 틈을

타서 거부기의 등껍데기를 발로 여러번 힘껏 밟아 깨뜨렸다. 장량은 자기의 침을

발라 거부기의 등껍데기를 다시 붙여주었다. 하여 거부기의 등껍데기에는 오늘날

까지도 그때 갈라터졌던 무늬가 있다고 한다.

장량과 장매가 혼인을 한후, 그들의 후손들은 뚱, 한（汉）, 묘（苗）, 요（瑶）등

여러 민족으로 갈라졌다고 한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선조이고 한집 식구이기에

서로 사이좋게 함께 살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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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은 뚱족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자 또 뚱족문화의 요람이기도 하다. 뚱족

마을은 일반적으로 산을 등지고 강을 낀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살기를 좋아하기

에 한 마을에 적어서 수십호，많아서 수백호에서 천호까지 달한다.

뚱족마을은 구조를 매우 중요시하는데 마을어구에는 마을대문이 있다. 뚱족

의 가옥은“간란식（干栏式）”나무층집（木楼）으로서 2층짜리와 3층짜리가 있는

데 청산록수사이에 어울려있어 아주 돋보인다. 3층짜리 가옥의 밑층에는 가축과

가금을 기르고 2층에는 사람이 살며 3층에는 곡식과 잡동사니들을 건사한다. 사

람들이 층집우에 살면 습기를 막고 뱀과 같은 파충을 피할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는 집집마다 독립적인 나무층집을 짓는데 또 여러 집이 이어져 복도가 서로 통하

는것도 있다. 그러므로“마을을 다 돌아도 아래층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다.

전하는데 의하면 이런 나무층집을 짓게 된것은 제비의 공로라고 한다.

나무층집에 관한 전설

옛날에 뚱족사람들은 바위굴이나 수풀이 우거진 산밑에서 풍찬로숙의 생활

을 하였다. 사람들은 안정한 생활을 바랐는데 이것을 마음씨 고운 제비가 알게 되

였다. 제비들은 머나먼 곤륜산까지 여러차례 날아가 삼나무（杉树）종자를 물어다

가 산비탈에 심었다. 얼마후에 나무종자가 싹이 트니 제비들은 기뻐서 매일 노래

를 부르면서 물을 주고 보살폈다. 삼나무가 커서 숲을 이루자 제비들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나무를 찍게 하였다.

사람들은 제비를 따라 산비탈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잘 쌓아두었다. 그

들은 이 재목들로 집을 어떻게 짓는지를 몰랐다. 그러자 제비는 망동초（芒冬草）가지

들을 물어다가 나무층집모양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집짓는 방법을 가르쳤다. 사람들

은 그 모양을 따서 나무층집을 짓고 편안히 살면서 즐겁게 일할수 있게 되였다.

뚱족마을은 사람들에게 단결되고 향상하며 화목하고 정연한 느낌을 준다. 마

을의 내부에는 자신의 관리방법이 있는데, 과거에는 언변이 좋고 처사가 공정한

사람을 채로（寨老）로 선거하여 관리하였다고 한다. 지금에 와서 채로제도는 이미

력사로 되였지만 마을의 로인단체는 마을의 공익적인 사업중에서 여전히 역할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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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뚱족의 생계방식

뚱족은 주로 벼농사를 짓는다. 산이 많은탓에 그들은 물과 땅을 더욱 귀하게

여긴다. 지금도 오래된 물방아가 천천히 돌아가면서 논밭을 관계하는것을 볼수 있

다. 뚱족의 물방아는 귀주 종강（从江）현 락향（洛香）의“물방아할아버지”가 발명한

것이라고 한다. 그분에게 감사드리기 위하여 8월이 되면 사람들은 락향에 모여

와 노래하고 춤추며 경축한다고 한다.

개구리와 제비가 벼종자를 구해오다

옛날에 뚱족에게는 벼종자가 없었다. 어느날 제비와 개구리가 남해바다가에

벼종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가서 구해오겠다고 다투고있었다. 제비는 개구

리를 깔보면서 날수 있는 자기가 가야 한다고 했고 개구리는 자기는 다리가 네개

나 있고 또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자기가 가야 한다고 우겼다.

결국 그들은 함께 가게 되였다. 첫 이틀동안은 날씨가 청명하여 제비가 하늘

높이 훨훨 날아 개구리를 멀리 떨구어놓군 하였다. 제비가 개구리에게“래일은 네

가 먼저 가, 네가 먼저 석달동안 기여도 나는 너를 따라잡을수 있을거야. 그것이 차

라리 자꾸 너를 기다리는것보다 더 낫겠다. 정말 귀찮아 죽겠어!”라고 말하였다.

사흘째 되는 날, 비가 내리자 제비는 마음놓고 잠을 잤지만 개구리는 비를 무

릅쓰고 길을 떠났다. 토란밭을 지나다가 그는 토란잎을 하나 따서 강물에 띄워놓

고 그우에 홀짝 올라탔다. 토란잎이 급물살을 타고 나는듯이 떠내려가니 그는 하

루만에 남해에 도착하여 벼종자를 구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강아지의 도움을

받아 강을 건너기도 하고 또 거마리의 도움을 받아 깊은 못에 떨어뜨렸던 벼종자

를 건져내기도 하였다.

개구리가 한달전에 제비와 갈라졌던 곳에 돌아와보니 제비는 아직도 자고있

었다. 제비는 막 개구리를 비웃으려다가 개구리 손에 들려있는 벼종자를 보고 부

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속으로는 개구리를 탄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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